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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기획｜‘국보’ 선동열-‘괴물’ 류현진 누가 더 세나…두 사람 모두 지켜본 야구인들의 증언

‘국보’냐 ‘괴물’이냐. 우열을 가리는
일이 무의미한 것은 분명하다. ‘20세
기 최고 투수’ 선동열(58) 전 국가대표
팀 감독과 ‘21세기 최고 투수’ 류현진
(31·LA 다저스)은 한국야구의 살아있
는 전설이자 자산이다. 한 명을 띄우기
위해 다른 한 명을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다. 또한 활약했던 시기가 10년 이
상 차이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자
체가 무의미한 데다 류현진의 커리어
는 현재진행형이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머리는 이를 인지하지만 가슴은
아니다. ‘야구에 만약은 없다지만 선
동열과 류현진이 전성기 때 선발 맞대
결을 펼친다면?’, ‘역대 한국야구 최
고의 투수를 뽑는다면?’ 등의 상상은
야구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러
한 질문들은 잊을 만하면 야구 커뮤니
티에 나타나고, 팬들은 각자의 기준으
로 갑론을박을 펼친다.

뀫“SUN, 미국에서도 통했을 것”
그렇다면 선동열과 류현진을 모두 지켜

봤던 야구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누구에
게 물어도 기본적인 대전제는 같다. ‘우열
을 따지기 힘든, 우열을 매길 이유가 없는
전설적 투수들’이라는 것이다.

해태 타이거즈(KIA의 전신) 지휘봉을
잡아 ‘투수 선동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김응용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은
“(류)현진이는 미국에서 활약 중이다. 비록
선동열 감독이 일본에서 뛰었다고는 해도
국내 기록에서는 현진이가 따라갈 수 없
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선 감독이 메이
저리그에 갔으면 어땠을까 싶다. 국제대회
때 만난 미국인 감독들도 ‘왜 미국에 가지
않느냐’고 아쉬워했을 정도다”며 “병역 등
문제가 있어 미국행에 실패했지만, 만약
메이저리그에 갔어도 충분히 훌륭한 기록
을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구연 MBC 해설위원의 생각도 비슷했
다. 허 위원은 “선 감독은 국내에서 경쟁자
가 없었다. LA 다저스에서도 탐을 냈는데
여러 이유로 미국행이 무산됐다”며 “아직
도 ‘선 감독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분 좋으면서 아쉬운 상
상을 종종 한다”고 회상했다.

이어 허 위원은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임
팩트다. 류현진은 2008베이징올림픽에서
결승전 호투를 비롯해 엄청난 활약을 하며
금메달을 안겼다. 하지만 선 감독은 국제
대회는 물론 리그에서도 해태 왕조를 이끈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뀫파워 피처 vs 제구·구속 겸장
해태 시절 동료로 선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으며, 한화 지휘봉을 잡아 류현진을
지도했던 한대화 KBO 경기 감독관은 둘의
공통점으로 ‘요령’을 꼽았다. 한 감독관은
“타자들을 알고 투구를 하는 느낌이었다.
동료로 본 선 감독이나 감독으로 본 류현진
이나 든든하기는 마찬가지였다”며 “공교
롭게도 에이스 등판 경기 때마다 대부분 타
자들이 침묵했다. 선 감독과 현진이 모두
저조한 득점지원에서 만든 결과라 더욱 의
미 있다”고 평가했다.

선 감독과 류현진을 나란히 지켜본 야구
인들은 둘의 스타일이 확연히 다르다고 설

명한다. 모두 뛰어난 투수이지만 선 감독
이 ‘파워 피처’라면, 류현진은 제구와 구속
을 겸비한 투수라는 설명이다.

손혁 SK 와이번스 투수코치는 현역 시
절 선 감독을 직접 상대한 타자들에게 꼬박
꼬박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부터 ‘팔을 가
장 앞까지 끌고 나와서 던지는 투수’라는
답을 들었다. 최근에야 익숙해지고 있는
‘익스텐션’의 개념을 선 감독은 일찌감치
몸으로 알고 있었던 셈이다. “근력과 유연
성(하드웨어)에 기술(소프트웨어)이 접목
돼야 좋은 투수다. 선동열 선배는 모든 걸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류현진에 대해
서는 “모든 구종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투수다. 어느 누구보다 손의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머리도
정말 좋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뀫훼손된 국보의 명예가 아쉽다
거듭 익명을 요구한 원로 야구인 A는

“현재까지의 성과만 따진다면 선 감독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진이
는 아직 전성기의 선수다.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낼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히려 기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다른 설문 대상자들이 선
감독과 현진이 중 누구를 더 많이 택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기사가 ‘국보급 투수’
선동열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을까?”

선 감독은 2017년 한국야구의 숙원이었
던 전임감독 지휘봉을 잡았고 2018자카르
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소기의 목
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
진 여러 잡음을 혼자 힘으로 버텨나가야 했
다. 주위의 어떤 손길도 없었다. 정치권까
지 개입하며 국보는 훼손됐다. “우리 야구
계가 국보가 훼손되는 걸 막지 못했다. 후
배들이 야구계를 위해 헌신하고 싶겠나.
괴물 투수의 가치도 은퇴 후 어떻게 평가받
을지 모른다.” 취재 말미 들려온 A의 말이
씁쓸하게 다가온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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